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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철화분청자의 소비 양상과 지역성*

김수빈**

Ⅰ. 머리말

철화분청자(鐵畵粉靑瓷)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문양이 장식된 자기 중 하나로, 청자(靑瓷)

의 태토(胎土) 위에 백토(白土)를 분장한 뒤 철화안료로 문양을 장식한 자기를 지칭한다.1

국내 학계에서 철화분청자는 생산 시기 및 생산 배경, 조형적 특징, 성분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어왔으나, 대개 분청자의 일종(一種)으로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조형적 특징이 부분적

으로 다뤄진 정도였다.2 철화분청자를 단독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일제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인 김수빈, ｢조선 초기 철화분청자 연구｣(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2025년 제68회 전국역사학대회 미술사부 한국미술사학회 분과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 한울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1 고유섭(高裕燮, 1905~1944)은 일본인들이 ‘미시마(三島)’라고 부르던 조선 전기 제작된 특정 종류의 그릇을 분장회청사

기(粉粧灰靑沙器)’라는 용어로 명명하였다. 이후 국내 학계에서는 이를 축약한 ‘분청사기(粉靑沙器)’라는 용어가 일반적

으로 사용되어왔다. 최순우, �고려도자와 이조도자� (온이퍼브, 2019), p. 12.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용어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청자(粉靑瓷)’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윤용이의 견해가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분청자’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윤용이, �한국도자사연구� (문예출판사, 1993), p. 327.
2 철화분청자가 분청자의 한 종류로서 간략하게 언급된 선행연구로는 윤용이, 앞의 책, pp. 33-39; 강경숙, �한국도자사�

(예경, 2012), p. 329 등이 있다. 이외에 철화분청자의 조형적 특징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선행연구로는 김일다, ｢15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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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부터 발굴 조사되어 철화분청자의 대표적인 생산 유적으로 인식되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일대에 위치한 공주 학봉리 가마터를 중심으로 생산과 관련된 측면에 집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3

반면, 철화분청자의 소비와 관련된 측면을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전

시 도록에서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토대로 충청남도 동남지역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많음이 언

급된 정도이다.4 철화분청자의 성격 또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는데, 분청자의 한 종류

로 포괄되어 민예적 성격으로 설명되거나 분청자의 변천 과정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하나의 

단계로 이해되어왔다.5 그러나 기존의 인식과 달리 여러 시문 기법을 통해 제작된 분청자는 

각기 다른 생산 배경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어 하나의 성격으로 일괄하여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6

한편, 최근까지 이루어진 국내의 고고학적 발굴성과로 철화분청자의 소비 양상에 대해 구

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 더하여 철화분청자의 소비 

양상을 함께 살펴본다면 분청자라는 다소 포괄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철화분청자만의 독자적

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그동안 본격적으로 논의되

지 않았던 철화분청자의 소비 양상을 파악하여 철화분청자의 성격에 대한 유기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소비 유적에서 출토된 철화분청

자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철화분청자가 출토된 소비 유적을 지역별, 성격별로 분류한 

분청자 모란문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 61-64; 최남미, ｢朝鮮時代 磁器장군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4), pp. 105-108; 김주하, ｢14~16세기 고려~조선시대의 주구발[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김민진, ｢朝鮮 15世紀 磁器製 注子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pp. 65-108 등이 있다.
3 철화분청자에 대한 단독 연구로는 안세진, ｢公州 鶴峰里 鐵畵粉靑沙器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과 김지

호, ｢조선 초기 공주 학봉리 요장의 자기생산 양상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가 있으며, 두 논문 모두 공주 

학봉리 가마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안세진은 문헌 자료, 편년유물, 철화분청자의 조형적 특징 등을 토대로 철화분청

자의 생산이 15세기 3/4분기부터 16세기 전반까지 이루어졌으며, 청화백자의 모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김지호는 가마터의 선후 관계 및 생산 양상의 변화, 편년유물 등을 통해 철화분청자의 생산이 15세기 3/4분기부터 

시작되어 16세기 2/4분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소비 계층이 제한되었던 청화백자와 달리 제약이 없던 철

화분청자가 청화백자의 대체품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 국립공주박물관, �백토에 핀 철화의 향연 鷄龍山 粉靑沙器� (2008), pp. 129-131.
5 박경자, ｢분청사기의 변천과 지역성｣,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1 (2018), pp. 15-17.
6 최근의 선행연구에서 최서윤은 분청자의 일종인 선각ㆍ박지분청자가 관변적 성격의 범주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생산 

및 소비 양상, 조형적 특징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최서윤, ｢조선 15세기 선각ㆍ박지분청자의 관변적(官邊的) 성격과 

그 의미｣, �美術史學� 50 (2025). 한편, 최서윤은 백토분장면을 ‘선’의 형태로 깎아 문양을 새기는 시문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선각(線刻)’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용어의 적절성 및 통일성이라는 측면에 따라 최서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아 ‘선각분청자(線刻粉靑瓷)’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최서윤, ｢조선 초기 선각ㆍ박지분청자의 제

작 시기와 배경｣, �美術史學硏究� 321 (2024),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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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출토량, 조형적 특징 등을 비교하여 철화분청자의 구체적인 소비 양상과 성격에 대한 파악

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철화분청자가 제작된 시대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소

비 양상을 통해 파악 가능한 철화분청자의 여러 특성 중 가장 뚜렷한 성격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성(地域性)의 형성 요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철화분청자의 소비 양상

최근까지 이루어진 국내 가마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전라도와 경상도의 일부 가마에서

도 철화분청자의 생산이 확인되었다.7 그러나 공주 학봉리 이외의 가마에서는 현저히 적은 수

량의 철화분청자가 출토되어 필요에 따라 소량의 철화분청자가 한정적으로 제작되었을 것으

로 판단되며, 기존의 인식과 같이 철화분청자의 주요 생산지는 공주 학봉리 가마인 것으로 파

악된다.8

소비 유적에서 출토된 철화분청자의 조형을 분석해보면, 실제 소비 역시 공주 학봉리 가마

에서 제작된 철화분청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소비 유적에서 출토된 총 539

점의 철화분청자 가운데, 단 1점을 제외한 538점의 출토품이 귀얄 기법을 활용한 백토 분장 

양상, 분장 면 위에 붓을 이용하여 문양을 장식한 시문 기법, 시문된 문양의 조형적 특징 등을 

근거로 공주 학봉리 가마 생산품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9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철화분

7 전라도에서는 고흥 운대리 가마, 보성 도촌리 가마, 광양 황방 가마 등에서, 경상도에서는 고령 사부리 가마에서 철화분청

자의 생산이 확인되었다. 국립광주박물관, �全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 (III)-고흥 운대리� (1991); 국립광주박물관, �高

興 雲垈里 陶窯地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2002a); 국립광주박물관, �高興 雲垈里 粉靑沙器 陶窯地� (2002b); (재)남도

문화재연구원, �보성 정흥리ㆍ도촌리 분청사기요지� (2007); 국립중앙박물관, �계룡산 도자기� (2007), pp. 56-57; (재)

전남문화재연구원, �光陽 黃坊 粉靑磁가마� (2011); (재)대동문화재연구원, �高靈 沙阜里窯址-高靈 88올림픽高速道

路擴張區間(第14工區)內遺蹟試ㆍ發掘調 査報告書(第Ⅱ區域)-� (2012);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寶城 道村里 窯場�

(2016); (재)전남문화재연구원, �고흥 덤벙 분청공원 조성부지 내 高興 雲垈里 雲谷遺跡� (2017); (재)민족문화유산연구

원, �高興 雲垈里 粉靑沙器 窯地-2, 15號 發掘調査 報告書�� (2017);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高興 雲垈里 粉靑沙器 

窯地-7, 14號 發掘調査 報告書� (2018);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高興 雲垈里 粉靑沙器 窯地 -26號 發掘調査 報告書�

(2019);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高興 雲垈里 粉靑沙器 窯地 -18號, 27號 發掘調査 報告書� (2020).
8 가장 많은 수량의 철화분청자 출토품이 파악되는 공주 학봉리 이외의 가마는 고흥 운대리 가마로, 총 17점의 철화분청자가 

확인되었다. 공주 학봉리 가마에서 10,000여 점이 넘는 철화분청자가 출토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공주 학봉리 가마 

이외의 가마에서는 철화분청자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광주박물관, 앞의 책 (1991); 

국립광주박물관, 앞의 책 (2002a);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앞의 책 (2017);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앞의 책 (2018);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앞의 책 (2020).
9 이 글에서 다루는 소비 유적에서 출토된 철화분청자는 총 539점으로, 이는 필자가 석사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파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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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의 소비 양상을 지역별, 성격별로 분석하여 그 성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철화분청자 소비 양상의 지역적 특징

철화분청자가 출토된 소비 유적은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철화분청자의 

소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 유적에서 출토된 철화분청자의 

수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철화분청자는 충청도를 중심으로 소비된 것으로 파악된다. 총 539

점의 소비 유적 출토 철화분청자 중 365점에 달하는 수량이 충청도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 출토량의 2/3가 넘는 68%의 비율에 해당한다(Table 1).

<Table 1> <소비 유적 출토 철화분청자의 출토 지역별 수량> Quantities of Punch'ŏng Wa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from Consumption Sites by Excavation Region

450점의 소비 유적 출토품에 2024년 04월부터 2025년 08월까지 발간된 발굴조사보고서를 통해 추가로 확인한 89점의 

철화분청자가 포함된 수량이다. 김수빈, 앞의 논문, pp. 141-160 참고. 한편, 공주 학봉리 가마 외의 생산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는 1점의 철화분청자는 강진 전라병영성에서 출토된 <분청자선각철화초문동체부편>으로 그 생산지를 명

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인 문양의 시문 방식을 살펴보았을 때 인근의 나주 만봉리 가마나 무안 우적동 가마에

서 제작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국립광주박물관, �全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 (1986); (재)한울문화재연구원, �康津 全

羅兵營城 內部 北側地域 遺蹟� (2013); (재)해동문화재연구원, �나주 만봉리 유적� (2014); 김수빈, 앞의 논문, pp. 45-46 

참고.



<Table 2> <소비 유적 출토 철화분청자의 기종별 지역 분포> Regional Distribution of Punch'ŏng Wwa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from the Excavation Site b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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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화분청자 출토품의 조형적 분류를 통해서도 철화분청자의 주된 소비지역이 충청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충청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다양한 문양과 기종으로 제작된 철화분청자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Table 2>와 <Table 3>을 보면, 소비 유적에서 출토된 철화분청자의 

기종으로는 병, 호, 장군, 발, 잔, 접시, 주구호, 편병, 고족배, 대발, 소형주자, 주구발, 뚜껑, 제기

가 있으며, 문양으로는 당초문, 삼엽문, 여의두문, 어문, 초문, 연판문, 엽문, 파초문, 모란문, 

모란엽문, 연화문, 용문 등이 있고, 충청도에서 가장 다양한 양상이 확인됨을 알 수 있다.10

10 제시된 두 표는 소비 유적에서 출토된 539점의 철화분청자 중 기종과 문양을 분류할 수 있는 출토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 유적에서 출토된 철화분청자 중 기종 분류가 가능한 출토품의 수량은 324점이며, 문양 분류가 가능한 출토품의 수량

은 323점이다.



<Table 3> <소비 유적 출토 철화분청자의 문양별 지역 분포> Regional Distribution of Punch'ŏng Wa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from the Excavation Site b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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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종에 따른 지역별 출토 양상을 통해, 충청도 외의 지역에서는 철화분청자가 어떠한 

내용물을 담은 용기로 소량 유입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충청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병, 호, 장군과 같이 내용물을 담아 저장 및 운반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종을 

중심으로 출토된 양상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충청도 외의 지역 중 58점(11%)의 철화분청자가 

출토되어 두 번째로 높은 출토량을 보이는 한양도성에서는 병, 장군, 호, 주구호, 편병의 철화

분청자만이 파악되어 주목되는데, 발, 잔, 접시와 같은 소형식기류로 제작된 철화분청자의 출

토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비 유적에서 출토된 철화분청자 중 소형식기류로 분류할 수 있는 17점

의 출토품 중 14점이 충청도 내에서 출토되었다. 충청도 내에서도 대개 주요 생산지인 공주 

학봉리 가마 인근의 지역에서 확인되어, 대표적인 일상 기명(器皿)이라 할 수 있는 발, 잔, 접시

와 같은 소형식기류로 제작된 철화분청자의 경우 생산지 인근을 중심으로 소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충청도 내 소형식기류가 출토된 지역으로는 세종, 대전, 청주, 공주, 예산, 홍성이 있으

며, 세종에서 4점으로 가장 많은 수량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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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철화분청자 소비 유적의 지역별 분포> Regional Distribution of Consumption Sites of Punch'ŏng 

Wa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Map drawn by the author)

한편, 철화분청자는 생산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혹은 행정ㆍ군사ㆍ교통의 거점으

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소비된 것으로 파악된다.11 철화분청자가 출토된 소비 유

적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국한된 소비 양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Fig. 1). 

11 이 글에서 제시된 각 지방의 행정ㆍ군사ㆍ교통적 거점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理志)｣에 근거하여 파악한 

것이다. �世宗實錄� ｢地理志｣ 卷149, 京畿; �世宗實錄� ｢地理志｣ 卷149, 忠淸道; �世宗實錄� ｢地理志｣ 卷151, 全羅

道; �世宗實錄� ｢地理志｣ 卷150, 慶尙道; �世宗實錄� ｢地理志｣ 卷153, 江原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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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철화분청자의 주요 생산 및 소비 지역인 충청도의 경우, 생산지 인근이자 행정적 중심지

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인 출토 양상을 보인다. (Fig. 2)를 보면, 공주, 세종, 대전 등 공주 

학봉리 가마의 인근에 위치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의 철화분청자가 확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당 지역들은 조선 전기의 행정 구역상 공주목(公州牧)에 해당하는데, �세종실록

(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따르면 공주목은 충청도에 위치한 네 곳의 목 중 첫 번째로 

높은 인구와 토지량을 보여 가장 중추적인 행정구역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Table 4).

Fig. 2. <충청도 내 철화분청자의 지역별 출토 양상> Excavation Pattern of Punch'ŏng Wa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by Region in Ch'ungch'ŏng-do (Map drawn by the author)



Region No. of Households Population Land Area (結, kyŏl)

Kongju-mok 2,167 10,049 18,526

 Hongju-mok 1,379 6,031 11,386

Ch'ungju-mok 1,871 7,452 19,893

Ch'ŏngju-mok 1,589 6,738 18,193

<Table 4> <조선 전기 충청도의 목별 인구 및 토지량> Population and Land Area by Mok in Ch'ungchŏng-do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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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한양도성 내 철화분청자의 출토 양상> Excavation Pattern of Punch'ŏng Wa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in Hanyang tosŏng (Map drawn by the author based on a map of Kukt'o chiri 

chŏngbowŏn, https://map.ngii.go.kr/mn/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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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충청도의 서산, 당진, 아산, 충주, 청주 등에서 비교적 많은 수량의 철화분청자가 

출토되었는데, 서산은 서해안의 군사거점이었던 해미읍성(海美邑城)이 자리한 곳이다.12 또

한, 당진과 아산에는 공세곶(貢稅串)과 범근천(犯斤川)의 조창(漕倉)이 있었으며, 충주와 청

주는 충청도의 네 목을 대표했던 지역으로, 충주에는 경원창(慶源倉)이 위치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충청도 다음으로 많은 수량의 출토품이 확인된 지역은 한양도성

이다. 한양도성에서 철화분청자의 출토량이 많은 이유는 충청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왕도(王都)이자 주요 관청들과 시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전국에서 올라오는 물산의 

집결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양도성 내에서 철화분청자가 출토된 소비 유적은 지금의 종로

구 중심에 해당하는 중부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Fig. 3). 한양도성의 중부 지역은 도성

의 중앙에 자리하여 여러 왕궁과 관청, 시전 행랑과 그 배후가 위치했던 일대로 도성의 핵심적

인 기능을 하였던 지역으로 이해된다.13

충청도 외의 지방에서도 충청도와 인접하거나 거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철화분청자의 소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충청도와 경계가 맞닿아있거나 

한양도성과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철화분청자가 출토되었다.14 강

원도에서는 충청도와 가까운 원주와 횡성에서 철화분청자가 확인되었으며, 원주는 강원감영

(江原監營)과 흥원창(興元倉)이 위치했던 곳이다. 전라도에서는 충청도와 지리적으로 가까

운 군산, 익산, 전주에서 철화분청자가 확인되었는데, 조선 전기의 익산은 덕성창(德成倉)이, 

전주는 전라감영(全羅監營)이 자리하였다. 이외에도 영산창(榮山倉)이 자리했던 나주와 전

라병영성(全羅兵營城)이 위치한 강진에서도 철화분청자의 출토가 확인된다. 고창의 경우에

는 서해안 일대에 위치하여 조운(漕運) 경로를 통해 철화분청자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경상도에서는 상주, 대구, 영천, 부산에서 철화분청자가 확인되었다. 대구와 부산은 대구

진(大丘鎭)과 부산진(釜山鎭)이 설립되어 군사적으로 주요한 지역이었다. 제주도에서는 관

아지와 법화사지에서 철화분청자가 출토되어 관청과 사찰을 중심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

다.15

12 �世宗實錄� 卷11, 3年(1421) 1月 22日.
13 김연수, ｢15세기 한양도성의 풍속과 문화지도-성현의 �용재총화�를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104 (2020), pp. 60-73.
14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제4권 조선전기� (2003), pp. 267-269.
15 제주대학교박물관, �法華寺址� (1992), pp. 157-159; 제주대학교박물관, �濟州牧官衙址� (1993), pp. 152, 173; 제주대

학교박물관, �濟州牧官衙址� (1998), pp. 290-291;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정의현 관아지� (2015), pp. 64-66.



<Table 5> <철화분청자 소비 유적의 성격별 분포> Distribution of Consumption Sites of Punch'ŏng Wa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b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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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화분청자 출토 소비 유적의 성격

철화분청자가 출토된 소비 유적은 그 성격에 따라 민간 유적, 사찰 유적, 관청 유적, 분묘 

유적, 제사 유적, 궁궐 유적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철화분청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된 그릇임을 알 수 있다(Table 5). 다만, 개별 소비 유적의 성격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

우나, 주거지, 건물지, 배수로, 수혈 유구, 경작 유구 등 민간의 생활이 이루어졌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민간 유적에서 출토된 사례가 가장 많아, 철화분청자는 민간을 중심으로 소비

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유적에서 출토된 철화분청자는 294점으로 전체 출토량의 55%를 

차지하며, 출토품의 절반이 넘는 수량에 해당한다.

반면, 왕실과 관청 등에서는 철화분청자가 적극적으로 소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철

화분청자가 출토된 소비 유적 중 왕실과 관련된 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유적으로는 경복궁과 

종묘 관련 유적이 있으며, 해당 유적에서는 단 4점의 철화분청자만이 확인되었다.16 유적 내 

세부적인 출토 위치를 살펴보아도 왕실 구성원의 주요 생활공간과는 거리가 먼 담장이나 전교 

유구에서 출토되어 왕실의 직접적인 소용으로 연결짓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6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 발굴조사 보고서3-用成門址, 西守門將廳址-� (2011a), pp. 180-195; 국립문화재연구소, �경

복궁 발굴조사 보고서4-協生門址, 營軍直所址, 哨官處所址� (2011b), pp. 72-80; 서울역사박물관, �종묘광장 발굴조사

보고서� (2012), p. 283; (재)기호문화재연구원, �서울 종묘광장 유적� (2016),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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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유적에서 출토된 철화분청자는 63점으로 출토품의 12%에 해당하는데, 민간 유적에서 

확인된 철화분청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량이다. 이를 통해, 철화분청자가 왕실 및 정부와 

연관된 공적인 영역보다 사적인 범주에 속하는 민간 영역에서 활발하게 소비된 사실을 명확하

게 알 수 있다.

다만, 철화분청자는 민간 영역에서 활발하게 소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일반 백성 

모두가 두루 사용할 수 있던 그릇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 소비 유적 및 유구의 성격

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 유적에서의 출토량이 가장 높아 세부적인 소비 계층을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철화분청자는 거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한적인 소비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물관에 소장된 일부 철화분청자 묘지와 철화분청자가 출토된 분묘 유적을 살펴보

았을 때, 철화분청자가 상대적으로 신분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되었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에 소장된 철화분청자 묘지로는 천안박물관에 기탁된 <분청자철화한명회묘

지>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두 벌의 <분청자철화‘南乙忠’묘지>가 있으며, 묘지의 내용

을 통해 각각 영의정(領議政)까지 임관한 한명회(韓明澮, 1415~1487)와 승의부위(承義副

尉), 사정(四正), 정(正)의 무관직을 등용한 이가 묘지의 주인임을 알 수 있다(Figs. 4, 5).17

Fig. 4. <분청자철화한명회묘지> Punch'ŏng Ware Tablet Written with Underglaze Iron-brown for Han 
Myŏnghoe, After 1487, Chosŏn, H. 31-32.5cm, Excavated from the Tomb of Han Myŏnghoe, Ch'ŏnan 

Museum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Sam kwa chugŭm ŭi iyagi, Chosŏn myojimyŏng, p. 60)
Fig. 5. <분청자철화‘南乙忠’묘지> Punch'ŏng Ware Tablet Written with Underglaze Iron-brown for Nam 
Ŭlch'ung, Chosŏn, H. 28.4-29.5cm, National Museum of Korea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https://www.museum.go.kr/MUSEUM/main/index.do)

17 국립중앙박물관, �삶과 죽음의 이야기 조선 묘지명� (2011), pp. 2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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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분청자철화여의두문병> Punch'ŏng Ware Bottl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with Yŏŭidu 
Design, Before 1490, Chosŏn, H. 29.0cm, Excavated from the Tomb of Kim Chasŏng, Gong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Kongju taehakkyo pangmulgwan, Koryŏng Kim ssi Songam kongp'a kiljŭng yumul 
torok, p. 7)
Fig. 7. <분청자철화당초문병편> Shard of Punch'ŏng Ware Bottl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with Scroll Design, Chosŏn, H. 24.8cm, Excavated from the Tomb of Chinju Yu Clan, Gongju National 

Museum (Kungnip Kongju pangmulgwan, Obaek nyŏn man ŭi haehŭ - Sunch'ŏn Pak ssi kijŭng yumul 
t'ŭkpyŏljŏn, p. 28)

묘가 이장되는 과정에서 수습되어 묘주를 파악할 수 있는 분묘에서 출토된 철화분청자로는 

김자성(金子省, 1435~1490) 묘에서 출토된 <분청자철화당초문병편>과 진주 유씨 묘에서 출

토된 <분청자철화당초문병편>이 있다(Figs. 6, 7). 김자성은 면천군수(沔川郡守)와 사복시

정(司僕寺正)을 지내고 이조참판(吏曹參判)과 좌승지(左承旨)를 증직 받은 인물로 밝혀졌

으며, 진주 유씨는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判官)과 호군(護軍)을 역임하고 좌리(佐理) 원종공

신(原從功臣)에 녹훈된 박견원(朴堅源, 1435~1501)의 부인이다.18

이외에 묘주의 신분이 불분명한 분묘 유적에서는 43점의 철화분청자가 확인되었다. 이 중 

7점(16%)만이 단독으로 출토되었고, 나머지 36점(84%)의 철화분청자는 자기 및 금속 등의 

공반 유물과 함께 부장되었다.19 이처럼 분묘 유적에서는 공반 유물이 함께 부장되어 상대적으

18 공주대학교박물관, �高靈金氏 松庵公派 寄贈遺物圖錄� (2004), p. 30; 국립공주박물관, �오백년만의 해후-순천박씨 

기증유물 특별전� (2006), p. 91.
19  해당 수량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자성 묘에서 출토된 <분청자철화당초문병편>의 경우에는 자기류, 구슬류, 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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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후장(厚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출토 양상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는 철화분청자의 사용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Ⅲ. 철화분청자의 지역성과 형성 요인

소비 유적을 통해 철화분청자의 출토 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본 결과, 철화분청자가 충청도 

지역에 집중되어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진 그릇이며 민간을 중심으로 소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충청도를 중심으로 소비된 철화분청자의 지역성은 철화분청자의 가장 도

드라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청화백자(靑畵白瓷), 상감백자(象嵌白瓷), 선각ㆍ박지분

청자(線刻ㆍ剝地粉靑瓷) 등 동시기 제작된 문양이 장식된 자기의 경우에는 대체로 한양도성 

중심의 소비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20 본 장에서는 시대적ㆍ지역적 배경을 통해 철화분청자

의 지역성이 형성된 요인에 대해 추론해보고자 한다.

1. 시대적 배경

조선 전기의 자기 생산은 현재의 민영수공업(民營手工業) 체제와 달리 생산자의 의지보다

는 사용자의 취향 및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졌다. 앞서 다루었듯이 철화분청자

는 민간 중심의 소비 양상을 보이기에, 철화분청자의 생산은 민간의 수요에 대응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은 철화분청자의 문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철화분

청자 소장품 및 출토품의 문양을 분류한 <Table 6>을 보면, 당초문과 삼엽문, 여의두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21 도안화된 식물문 위주의 시문 양상은 문양이 가진 함의보다는 문양이 장식

청동제품 등과 함께 부장되었으며, <분청자철화당초문병편>이 출토된 진주 유씨 묘에서는 명정(銘旌)을 비롯하여 여러 

의복 등이 확인되었다. 공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p. 4~11; 국립공주박물관, 앞의 책 (2006), pp. 15~69.
20 이규영, ｢조선 초기 상감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pp. 84-87; 박정민, ｢한양도성 내 ‘天ㆍ地ㆍ玄ㆍ黃’

명 백자와 조선 전기 청화백자 출토 양상｣, �美術史學硏究� 319 (2023), pp. 80, 89; 최서윤, 앞의 논문 (2024), pp. 

249-252.
21 이 글에서 다루는 철화분청자 소장품은 필자가 석사학위 논문 과정에서 파악한 국내와 국외의 박물관 및 미술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완형에 가까운 작품을 의미하며, 총 589점의 수량에 해당한다.



<Table 6> <철화분청자 출토품과 소장품의 문양 분류> Excavated Articles and Collections of Punch'ŏng 

Wa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Classified by Pattern

Fig. 8. 

<분청자철화‘成化二十三年’명묘지편> Shard of Punch'ŏng Ware
Tablet with Inscription ‘Twenty-three years of Sŏnghwa 成化

二十三年’ Written in Underglaze Iron-brown, After 1487, 

Chosŏn, Excavated from The Kiln Site in Hakpong-ri of 

Kongju, National Museum of Korea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Kyeryongsan tojagi,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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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가 중요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철화분청자의 제작 목적이 관변적(官邊的) 

소용에 있었다면, 왕실을 비롯한 정부의 취향과 의지가 반영되어 이를 나타낼 수 있는 함의가 

뚜렷한 문양 위주의 시문 양상이 확인되었을 것이다.22

이를 고려해보면, 철화분청자의 지역성은 그 생산이 충청도 내에서 발생한 민간의 수요에 

대응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격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관요의 성립으로 지방 가마

의 자기 생산 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2 선행연구에 따르면 관변적 범주에서 제작된 선각ㆍ박지분청자는 조선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는 도상으로 활용되

었던 모란문(牡丹紋)과 군신연락(君臣宴樂)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어문(魚紋)계열의 문양이 주로 시문되었다. 최서윤, 

앞의 논문 (2024), pp. 243-248.



Fig. 9. <분청자철화문장군편> Shard of Punch'ŏng Ware Changgun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Before 1478, Chosŏn, Excavated from Ch'ŏngjin-dong, Chongno-gu, Sŏul, Hanul munhwajae yŏn'guwŏn

(Hanul munhwajae yŏn'guwŏn, Chongno ch'ŏngjin 1 chigu yujŏk,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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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화분청자는 편년유물을 통해 관요가 성립된 이후인 15세기 4/4분기를 전후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23 철화분청자의 개시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편년유물로는 공주 학봉

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분청자철화‘成化二十三年’명묘지편>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일대에

서 출토된 <분청자철화문장군편>이 있다. <분청자철화‘成化二十三年’명묘지편>은 중국연

호를 통해 1487년을 전후로(Fig. 8), <분청자철화문장군편>은 표기된 ‘戊戌’명 묵서를 통해 

1478년을 전후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편년유물을 통해 1478년 이전부터 철화분

청자의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Fig. 9).24

15세기 조선 왕실이 국가의 위엄을 세우고, 유교적 위계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 문양이 장식

된 자기를 활용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여러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25 

세조 2년에는 계유정난(癸酉靖難)에 가담하여 협력한 이사철(李思哲, 1411~1468)이 오랜 

23 현재까지 파악된 철화분청자 편년유물은 모두 공주 학봉리 가마 생산품이며, 공주 학봉리 가마 이외의 가마에서 제작된 

철화분청자의 경우 각 가마터의 출토 양상을 통해 15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국립광주박물관, 앞의 

책 (1991); 국립광주박물관, 앞의 책 (2002a); (재)남도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07); (재)전남

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11); (재)대동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재)해동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재)민족문화유산연구

원, 앞의 책 (2016);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앞의 책 (2017);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앞의 책 (2018); (재)민족문화유

산연구원, 앞의 책 (2020).
24 <분청자철화문장군편>에서 확인되는 ‘戊戌’ 명은 1478년뿐 만아니라 1538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관사명이 

표기된 인화상감청자가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과 16세기 전반부터 자기제 장군의 중심이 백자로 변화하는 양상을 고려해

보면 1478년일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해당 명문은 유약이 발리지 않은 측면에 묵서로 적혀 그릇이 사용되는 

과정에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출토품은 1478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재)한울문화유

산연구원, �鐘路 淸進1地區 遺蹟� (2011), p. 339; 박정민, ｢漢陽都城에서 출토된 조선 전기 墨書白瓷의 특징과 의미｣, 

�美術史學硏究� 282 (2014b), p. 73.
25 �世宗實錄� 卷50, 12年(1430) 11月 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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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누워있다가 차도가 생기자 청화아대종(靑畫兒大鍾)을 내려준 기록이 확인되며, 성종 

20년에는 성균관에 두 개의 화준(畫罇)을 내려 설치하여 장식하게 하였다.26 이와 같은 선물 

및 사여(賜與)의 행위로 사대부를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도 문양이 장식된 자기에 대한 인식과 

사용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조선 전기 청화백자는 왕실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졌다.27 또

한, 세종 30년(1448년) 중국산 청화백자에 대한 무역이 금지되고 성종 20년(1477년)까지 그 

사용이 제한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던 문양이 장식된 자기의 공급 또한 감소하였을 것으

로 보인다.28 지속적인 제재에도 중국산 청화백자의 사용에 대한 폐단이 계속 언급되는 점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의 문양이 장식된 자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된다.29 15세

기 조선에서 고려 말부터 이어진 상감청자와 선각ㆍ박지분청자, 상감백자 등 다양한 문양이 

장식된 자기의 생산이 지속되는 것은 문양이 장식된 자기에 대한 계속된 수요에 대응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철화분청자 또한 이러한 수요에 따라 제작되기 시작하였

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관요의 성립 이전 지방의 가마들은 공납 및 진상의 의무를 지고 있었고, 공납용 자기는 

태종 17년에 이루어진 호조의 계문에 따라 일정한 견양을 두고 정형화된 형식으로 제작되었

다.30 철화분청자의 주요 생산지인 공주 학봉리 가마 역시 관사명 인화상감청자의 생산이 확인

되어 관요의 성립 이전 공납용 자기를 제작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31 공주 

학봉리 가마는 고려말 상감청자의 여운이 남아있는 흑백상감의 <청자상감당초문저부편>이 

출토되었다는 보고를 통해 15세기 2/4분기 이전부터 운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역적 

명칭의 유사성 및 지리적 위치를 통해 �世宗實錄� ｢地理志｣에 기록된 공주목에 위치한 두 

26 �世祖實錄� 卷4, 2年(1456) 7月 28日; �成宗實錄� 卷230, 20年(1489) 7月 22日.
27 박정민, 앞의 논문 (2023), pp. 89-96.
28 �世宗實錄� 卷119, 30年(1448) 3月 3日; �成宗實錄� 卷77, 8年(1477) 閏2月 13日.
29 �成宗實錄� 卷55, 6年(1475) 5月 12日.
30 태종 17년(1417)에는 전국에서 장흥고(長興庫)로 일괄되던 공납 자기를 관사별로 나누어 공납하게 하였다. �太宗實錄�

卷33, 17年(1417) 4月 20日; 선행연구에서 박경자는 태종 17년의 조처를 거치면서 호(戶)를 기준으로 분정되어 이루어졌

던 자기의 공납이 도(道)와 군현(郡縣)을 기준으로 분정되는 체계로 변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종 재위 초의 공안 개정

을 거쳐 �세종실록� ｢지리지｣에 135개소의 자기소(磁器所)가 등재된 것으로 보았다. 박경자, ｢고려 말-조선 초 공납 자기 

생산체계의 변화｣, �한국중세고고학회� (2021), pp. 155-160. 또한, 선행연구에서 박경자는 공납 자기의 조형적 분석과 

조선 전기 수공업분야와 관련된 문헌 기록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관요의 성립 이전 공납 자기가 모본을 두고 정형화된 

형식으로 제작된 정황을 파악하였다. 박경자, ｢공납용 분청사기의 통일된 양식과 제작배경｣, �美術史論壇� 27 (2008), 

pp. 97, 110-115.
31 국립중앙박물관, �계룡산 도자기� (2007), pp. 3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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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의 중품(中品) 자기소 중 공주목 동쪽 동학동에 위치한 자기소가 공주 학봉리 가마인 것으로 

추정된다.32

1467년 관요의 성립 이후 조선 왕실 및 정부에서 소용되는 그릇의 생산이 점차 관요로 일원

화되면서, 지방의 가마에서는 지방 관청 및 민간의 수요에 대응한 그릇을 중심적으로 제작하

게 되었다.33 관요의 성립으로 공납용 자기를 제작하던 공주 학봉리 가마 또한 지방 관청 및 

민간 소용 중심의 자기 생산 체제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이해되며, 이로 인해 민간 내에서 발생

한 수요가 반영되어 문양이 장식된 자기, 즉 철화분청자가 생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ig. 10. <청자인화상감철화‘內資寺’명저부편> Stamped and Inlaid Celadon with Inscription ‘Naejasi 內資寺’ 
Written in Underglaze Iron-brown, 15th Century, Chosŏn, Excavated from the Kiln Site in Hakpong-ri of 

Kongju, National Museum of Korea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Kyeryongsan tojagi, p. 273)
Fig. 11. <청자인화상감철화어문저부편> Stamped and Inlaid Celadon with Fish Design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15th Century, Chosŏn, Excavated from the Kiln Site in Hakpong-ri of Kongju, 

National Museum of Korea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Kyeryongsan tojagi, p. 151)

32 안세진, 앞의 논문, pp. 13-15; 국립공주박물관, �충청남도의 고려를 만나다� (2018), p. 108.
33 관요의 성립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해되며, 관요가 설치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에 다소 이견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관요의 성립 시점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 중 박정민의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그의 의견에 따라 

관요의 성립 시기를 1467년으로 설정하였다. 박정민은 세조 12년(1466년) 6월 백토가 산출되는 고을을 정리한 목록이 

해당 고을과 공조(工曹) 및 승정원(承政院)에 비치되었다는 점을 통해 1466년 6월까지 경기도 광주의 자기소와 그곳에서 

사용되던 백토가 사옹의 관리에 편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1467년 4월 사옹방이 사옹원으로 확대 개편되

고 관리가 배치된 후부터 광주 자기소의 관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世祖實錄� 卷39, 12年(1466) 

6月 7日; �世祖實錄�卷39, 12年(1466) 6月 7日; �世祖實錄�卷42, 13年(1467) 4月 4日; �經國大典�, ｢工典｣; 박정민, 

｢조선 전기 관요의 성립과 그 명칭에 대한 일고찰｣, �미술사와 문화유산� 3 (2014a), pp. 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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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분청자박지철채모란문동체부편> Shard of Punch'ŏng Ware with Peony Design in Sgraffito and 
Iron-painted Decoration, 15th Century, Chosŏn, Excavated from the Kiln Site in Hakpong-ri of Kongju, 

National Museum of Korea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Kyeryongsan tojagi, p. 122)
Fig. 13. <분청자선각철화연어문장군편> Shard of Punch'ŏng Ware Changgun with Lotus and Fish Designs 
Incised and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15th Century, Chosŏn, Excavated from the Kiln Site in 

Hakpong-ri of Kongju, National Museum of Korea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Kyeryongsan 
tojagi, p. 175)

또한, 공주 학봉리 가마에서는 관사명 인화상감청자와 박지 및 선각기법으로 문양이 장식

된 자기를 제작하는 과정에 철화기법이 보조적으로 활용된 양상이 확인되어 철화분청자를 본

격적으로 제작하기 이전부터 철화기법에 대해 인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Figs. 10~13).34 

철화기법은 흑백의 대비를 통해 문양의 가시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관요의 성립으로 정형화된 공납 자기를 생산해야 하는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지방의 가마들은 문양이 장식된 자기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시문 기법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

로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주 학봉리 가마는 문양이 장식된 자기를 

제작하는 과정에 기존에 효용적이라 인식하던 철화기법의 활용을 확대하여 철화분청자를 제

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주 학봉리 가마에서 보조적으로 활용되던 철화기법

을 백토 분장면 위에 바로 문양을 그리는 방식으로 확대한 것은 별도의 시문 기법에 철화기법

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문양의 가시성을 높이고 제작 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용이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4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07), pp. 12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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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적 배경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문양이 장식된 자기를 제작하는 과정에 철화기법을 활용한 양상

은 공주 학봉리 가마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경상도의 일부 가마에서도 확인된다. 경상도의 고

령 사부리 가마를 비롯한 전라도의 광주 충효동 가마와 고창 용계리 가마, 나주 만봉리 가마 

등에서는 선각ㆍ박지기법으로 주문양을 시문한 뒤 시문된 문양이나 배경을 철채(鐵彩)한 자

기가 제작된 양상이 확인되고, 전라도의 고흥 운대리 가마와 보성 도촌리 가마, 광양 황방 가마

에서는 붓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백토 분장면 위에 철화안료로 문양을 그려 장식하거나 명문

을 표기한 철화분청자의 생산이 파악된다.35 그러나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철화기법의 활용이 

공주 학봉리 가마와 같이 붓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철화안료로 문양을 그려 장식하는 방식으

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붓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철화안료로 문양을 그려 장식된 자기가 

제작되더라도 극히 적은 수량을 산발적으로 생산하는 데 그쳤다.36

공주 학봉리 가마에서만 철화기법의 활용이 붓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문양을 그려 장식한 

시문 기법으로 확대되고 철화분청자의 생산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충청도의 지리적ㆍ행정적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는 조선의 물질문화가 핵심적

으로 향유되었던 한양도성과 그 배후지(背後地)로 기능하였던 경기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웠

으며, 이로 인해, 조선 초기 이루어진 행정구역의 개편에서 경기도와의 편입이 잦았다.37 또한, 

한양도성 및 경기도에 거주하기 어려웠던 조선 전기 중앙의 관료 사대부가 터를 정착하기 적합

한 지역이었다.38

35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1986); 국립광주박물관, 앞의 책 (1991);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고창 용계리요지� (2008); 

(재)대동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분청사기� (2013); (재)해동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36 공주 학봉리 가마에서 제작된 철화분청자처럼 붓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백토 분장면 위에 철화안료로 문양을 그려 장식

하거나 명문을 표기한 철화분청자의 생산이 파악되는 전라도의 고흥 운대리 가마와 보성 도촌리 가마, 광양 황방 가마에서

는 공주 학봉리 가마와 달리 과도기적인 철화기법의 활용 양상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토의 분장 양상과 문양의 

시문 형태 등의 생산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여, 공주 학봉리 가마와는 별도의 생산 배경에 따라 철화분청자의 생산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이해된다.
37 �太宗實錄� 卷26, 13年(1413) 8月 1日; �世宗實錄� 卷70, 17年(1435) 12月 17日.
38 �朝鮮王朝實錄�과 �經國大典�등의 문헌기록에 따르면, 조선 전기 한양도성은 거주 규제가 강한 공간으로, 왕실의 운영

과 도성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왕릉(王陵)과 어진(御眞)을 봉안한 

각전(各殿)을 비롯하여 별궁(別宮), 이궁(離宮), 행궁(行宮) 등의 왕실 관련 시설과 왕실의 전장(田莊)이 집중되어 왕실 

및 국가 운영을 위한 기능이 우선시되던 지역이었다. �世宗實錄� 卷127, 32年(1450) 1月 15日;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2003); 심승구, ｢경기(京畿)를 통해 본 서울의 정체성｣, �서울학연구� 58 (2015), pp.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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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 충청도는 조창과 조운의 중심지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요충

지였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통해 조선 전기 충청도에 범근천, 공세곶, 경원창 등 여러 조

창이 위치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충주에 위치한 경원창은 태종 3년(1403년)부터 

경상도 지역의 조세와 공물이 집결되어 한양도성으로 운반되는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이에 따른 인적 및 물적 이동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향유되던 물질문화가 충청도로 공유

되는 것은 다른 하삼도(下三道)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충청도

로 공유되었던 수도권의 물질문화에는 다양한 문양이 장식된 자기와 이를 소비하는 문화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도에서는 한양도성 혹은 생산지 인근을 중심으로 사용

되었던 선각ㆍ박지분청자와 상감백자뿐만 아니라, 대체로 한양도성 내에서 소비되던 조선산 

청화백자와 경덕진의 민요산 청화백자 또한 출토되었기 때문이다.39 여러 문양이 장식된 자기

의 유입을 통해 충청도의 민간에서도 다양한 문양이 장식된 자기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발생 

및 확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청화백자의 유입으로 백색의 바탕 위에 안료로 문양을 

그려 장식한 자기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여타 지방에 비해 활발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양이 장식된 자기에 대한 수요의 확대로 충청도의 사기장들 또한 백색

의 바탕 위에 안료로 문양을 그려 장식하는 방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문 기법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여러 기사를 살펴보면, 15세기 충청도의 가마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기 제작 기술을 보유

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수한 자기 제작 기술은 사기장들이 문양이 장식된 자기에 대한 수요에 

따라 인식하게 된 시문 기법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세종 5년(1423년)에는 충청도 감사에게 세종의 형인 양녕대군(讓寧大君, 1329~1462)의 

처소에 상시로 사용하는 사기(沙器)를 보내도록 한 기사가 확인되며, 세종 6년(1424년)에는 

평안도로 충청도의 사기장을 보내 중국 사신이 방문할 때 지응(支應)할 그릇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도록 하였다.40 이듬해인 세종 7년(1425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양녕대군의 

39 충청도 내 다양한 시문 기법으로 문양이 장식된 자기가 출토된 정황은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 및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박정민, ｢조선 전기 한양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소비상황 연구｣, �야외고고학� 17 (2013), pp. 36-49; (재)가경고고학연구

소, �아산 음봉 소동리 유적� (2018), pp. 106-110; (재)호서문화유산연구원, �제천 교동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제천 교동 

산13번지 유적� (2020), p. 213; 이규영, 앞의 논문, pp. 84-87; 최서윤, ｢조선 초기 선각ㆍ박지분청자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pp. 178-192; 박정민, 앞의 논문 (2023), pp. 80, 89; 최서윤, 앞의 논문 (2024), pp. 249-252. 또한, 

선각ㆍ박지분청자의 경우에는 공주 학봉리 가마에서도 생산되어 충청도 내에서 출토된 선각ㆍ박지분청자는 공주 학봉리

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07),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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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소가 위치하고 평안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기도 광주에서는 이미 명나라에 진봉(進封)

할 정도로 높은 품질의 백자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41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충

청도를 특정하여 사기장과 사기를 요청한 것에는 별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명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충청도의 사기장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숙련된 자기 제작 기술을 가

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Ⅳ. 맺음말

이 글의 목적은 조선 전기 제작된 철화분청자의 구체적인 소비 양상을 파악하여 철화분청자

의 성격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통해 철

화분청자는 충청도를 중심으로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진 지역성을 가진 그릇으로 판단된다. 

또한, 철화분청자가 출토된 각 소비 유적의 성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철화분청자는 궁

궐, 관청, 사찰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적인 발굴성과를 살펴보

았을 때 왕실과 관청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용되었던 그릇은 아닌 것으로 이해되며, 민수품(民

需品)의 성격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 백성 모두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

던 그릇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사대부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분을 지니거나 경계

적 여유를 지닌 한정된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소비 양상을 통해 파악한 철화분청자의 여러 특성 중 주요 생산지가 위치한 충청도를 중심

으로 소비된 지역성은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여타 동시기 제작된 문양이 

장식된 자기의 경우에는 대개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소비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철화분

청자의 지역성이 나타나게 된 요인으로는 시대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이 있다. 먼저, 시대적 

배경으로는 관요의 성립이 있다. 1467년 관요의 성립 이후, 조선 왕실과 조정에서 소용되는 

그릇의 생산이 관요로 일원화되면서 지방의 가마들은 정형화된 공납 자기를 생산하는 의무에

서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이에 따라 지방의 가마들은 지방 관청 및 민간 소용 중심의 자기를 

생산하는 체제로 변화하였으며, 자기를 제작하는 과정에 기존에 인식하던 여러 시문 기법들의 

40 �世宗實錄� 卷19, 5年(1423) 3月 20日; �世宗實錄� 卷27, 7年(1425) 2月 15日.
41 �世宗實錄�卷3, 1年(1419) 2月 4日; �世宗實錄�卷3, 1年(1419) 3月 1日; �世宗實錄�卷27, 7年(1425) 2月 15日; �世宗

實錄� 卷39, 10年(1428) 1月 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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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배경으로는 충청도가 조선의 물질문화가 핵심적으로 향유되었던 수도권과 인접할 

뿐만 아니라, 여러 조창이 위치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인적 및 물적 이동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향유되던 물질문화 또한 충청도로 

공유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청화백자를 비롯한 여러 문양이 장식된 자기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다양한 시문 기법으로 문양이 장식된 자기 특히, 청화백자와 같이 

문양을 그려 장식한 자기 및 시문 기법에 대해 인식과 수요가 충청도 내에서도 발생하였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를 통해 다채로운 시문 기법으로 문양이 장식된 자기가 제작되던 조선 전기 자기 생

산 상황 속에서의 철화분청자의 위상(位相)을 초보적으로나마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추후 후 철화분청자의 소비 양상과 더불어 조형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조선 전기 

자기 생산 체계 속에서 철화분청자의 위상을 보다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keywords)_조선 전기(Early Chosŏn Dynasty), 철화분청자(Punch'ŏng Wa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민수품(Civil goods), 충청도(Ch'ungch'ŏng-do), 지역성(Regionality)

❚투고일 2025년 11월 3일 |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7일 | 심사완료일 2025년 11월 29일❚



58 조선 전기 철화분청자의 소비 양상과 지역성

참고문헌

1. 사료

�經國大典�

�成宗實錄�

�世宗實錄�

�太宗實錄�

2. 한국어 문헌

강경숙, �한국 도자사�, 예경, 2012.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제4권 조선전기�, 2003.

고유섭, �고려도자와 이조도자�, 온이퍼브, 2019.

공주대학교박물관, �高靈金氏 松庵公派 寄贈遺物圖錄�, 2004.

국립공주박물관, �오백년만의 해후-순천박씨 기증유물 특별전�, 2006.

국립공, �백토에 핀 철화의 향연 鷄龍山 粉靑沙器�, 2008.

국립공, �광주 충효동 요지(사적 제141호) 발굴조사 50주년 기념 특별전 무등산 분청사기�, 2013.

국립공, �충청남도의 고려를 만나다�, 2018.

국립광주박물관, �全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 1986.

국립광, �全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 (III)-고흥 운대리�, 1991.

국립광, �高興 雲垈里 陶窯地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2002a.

국립광, �高興 雲垈里 粉靑沙器 陶窯地�, 2002b.

국립광, �무등산 분청사기�,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 발굴조사 보고서3-用成門址, 西守門將廳址-�, 2011a.

국립문, �경복궁 발굴조사 보고서4-協生門址, 營軍直所址, 哨官處所址-�, 2011b.

국립전주박물관,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2014.

국립중앙박물관, �계룡산 도자기�, 2007.

국립중, �삶과 죽음의 이야기 조선 묘지명�, 2011.

권옥희, ｢高興 雲垈里 粉靑沙器의 樣式的 特徵과 編年｣,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미소, ｢조선 초기 관요 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김연수, ｢15세기 한양도성의 풍속과 문화지도-성현의 �용재총화�를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104, 2020.

김일다, ｢15세기 분청자 모란문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주하, ｢14~16세기 고려~조선시대의 주구발[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김지호, ｢조선 초기 공주 학봉리 요장의 자기생산 양상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박경자, ｢공납용 분청사기의 통일된 양식과 제작배경｣, �美術史論壇� 27, 2008.



美術史學硏究 第328號                    59

박경자, ｢분청사기의 변천과 지역성｣,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 1, 2018.

박경자, ｢고려 말-조선 초 공납자기 생산체계의 변화｣, �한국중세고고학� 10, 2021.

박정민, ｢조선 전기 한양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소비상황 연구｣, �야외고고학� 17, 2013.

박정민, ｢조선 전기 관요의 성립과 그 명칭에 대한 일고찰｣, �미술사와 문화유산� 3, 2014a.

박정민, ｢漢陽都城에서 출토된 조선 전기 墨書白瓷의 특징과 의미｣, �美術史學硏究� 282, 2014b.

박정민, ｢한양도성 내 ‘天ㆍ地ㆍ玄ㆍ黃’명 백자와 조선 전기 청화백자 출토 양상｣, �美術史學硏 究� 319, 

2023.

서울역사박물관, �종묘광장 발굴조사보고서�, 2012.

심승구, ｢경기(京畿)를 통해 본 서울의 정체성｣, �서울학연구� 58, 2015.

안세진, ｢公州 鶴峰里 鐵畵粉靑沙器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안유정, ｢조선 전기 상감청자(象嵌靑瓷)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오영인, ｢조선시대 분묘 內 매납 자기에 대한 一考｣, �중앙고고연구� 12, 2013.

윤용이, �한국도자사연구�, 문예출판사, 1993.

이규영, ｢조선 초기 상감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재)가경고고학연구소, �아산 음봉 소동리 유적�, 2018.

(재)기호문화재연구원, �서울 종묘광장 유적�, 2016.

(재)남도문화재연구원, �보성 정흥리ㆍ도촌리 분청사기요지�, 2007.

(재)대동문화재연구원, �高靈 沙阜里窯址-高靈 88올림픽高速道路擴張區間(第14工區)內遺蹟試ㆍ發掘調

査報告書(第Ⅱ區域)-�, 2012.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寶城 道村里 窯場�, 2016.

(재)민, �高興 雲垈里 粉靑沙器 窯地-2, 15號 發掘調査 報告書�, 2017.

(재)민, �高興 雲垈里 粉靑沙器 窯地-7, 14號 發掘調査 報告書�, 2018.

(재)민, �高興 雲垈里 粉靑沙器 窯地-26號 發掘調査 報告書�, 2019.

(재)민, �高興 雲垈里 粉靑沙器 窯地-18號, 27號 發掘調査 報告書�, 2020.

(재)전남문화재연구원, �光陽 黃坊 粉靑磁가마�, 2011.

(재)전, �고흥 덤벙 분청공원 조성부지 내 高興 雲垈里 雲谷遺跡�, 2017.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정의현 관아지�, 2015.

(재)한울문화유산연구원, �鐘路 淸進1地區 遺蹟�, 2011.

(재)해동문화재연구원, �나주 만봉리 유적�, 2014.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고창 용계리요지�, 2008.

(재)호서문화유산연구원, �제천 교동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제천 교동 산13번지 유적�, 2020.

제주대학교박물관, �法華寺址�, 1992.

제주대, �濟州牧官衙址�, 1993.

제주대, �濟州牧官衙址�, 1998.

최남미, ｢朝鮮時代 磁器 장군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최서윤, ｢조선 초기 선각ㆍ박지분청자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최서윤, ｢조선 초기 선각ㆍ박지분청자의 제작시기와 배경｣, �美術史學硏究� 321, 2024.



60 조선 전기 철화분청자의 소비 양상과 지역성

최서윤, ｢조선 15세기 선각ㆍ박지분청자의 관변적(官邊的) 성격과 그 의미｣, �美術史學� 50, 2025.

3. 데이터베이스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국토지리정보원, https://map.ngii.go.kr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Kyŏngguk taejŏn

Sejong sillok

Sŏngjong sillok

T'aejong sillok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An, Sejin (An, Se-jin). “Kongju Hakpongri ch'ŏrhwa punch'ŏng sagi yŏn'gu.”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06.

An, Yujŏng (An, Yu-jeong). “Chosŏn chŏngi sanggam ch'ŏngja yŏn'gu.”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21.

Cheju munhwayusan yŏn'guwŏn. Chŏngŭihyŏn kwanaji. Cheju: Cheju munhwayusan yŏn'guwŏn, 

2015.

Chĕju taehakkyo pangmulgwan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Pŏphwasaji. Chĕju: Chĕju 

taehakkyo pangmulgwan, 1992.

　　　. Chĕju mokkwanaji. Chĕju: Chĕju taehakkyo pangmulgwan, 1993.

　　　. Chĕju mokkwanaji. Chĕju: Chĕju taehakkyo pangmulgwan, 1998.

Ch'oe, Nammi (Choe, Nam-mi). “Chosŏn sidae chagi changgun yŏn'gu.”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4.

Ch'oe, Sŏyun (Choe, Seo-yun). “Chosŏn chŏgi sŏn’gak, pakchi punch'ŏngja yŏn'gu.”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22.

　　　. “Chosŏn chŏgi sŏngak, pakchi punch'ŏngja ŭi ch'ejak sigi wa paegyeong.” Misulsahak yŏn'gu, 

no. 321 (2024): 5-37.



美術史學硏究 第328號                    61

　　　. “Chosŏn 15segi sŏngak, pakchi punch'ŏngja ŭi kwanbyŏnjŏk sŏnggyŏk kwa kŭ ŭimi.” 

Misulsahak, no. 50 (2025): 231-258.

Chŏnnam munhwajae yŏn'guwŏn (Jeonnam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wangyang hwangbang 

punch'ŏngja kama. Chŏnnam: Chŏnnam munhwajae yŏn'guwŏn, 2011.

　　　. Kohŭng tŏmbŏng punch'ŏng kongwŏn chŏsŏngbuji nae Kohŭng Undaeri un'gok yujŏk. 

Chŏnnam: Chŏnnam munhwajae yŏn'guwŏn, 2017.

Haedong munhwajae yŏn'guwŏn (Haedong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Naju Manbongni yujŏk. 

Ch'angwŏn: Haedong munhwajae yŏn'guwŏn, 2014.

Hanul munhwajae yŏn'guwŏn (Hanu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hongno ch'ŏngjin 1 chigu yujŏk. 

Suwŏn: Hanul munhwajae yŏn'guwŏn, 2011.

Honam munhwajae yŏn'guwŏn (Honam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och'ang Yonggyeri 

yoji. Tamyang-gun: Honam munhwajae yŏn'guwŏn, 2008.

Hosŏ munhwayusan yŏn'guwŏn (Hoseo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hech'ŏn kyodong kŭllin 

kongwŏn chŏsŏngbuji nae chech'ŏn kyodong san 13 pŏnji yujŏk. Ch'ŏngju: Hosŏ 

munhwayusan yŏn'guwŏn, 2020.

I, Kyuyŏng. “Chosŏn ch'ogi sanggam paekcha yŏn'gu.”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22.

Kagyŏng kogohak yŏn'guso (Gagyeong Institute of Archaeology). Asan Ŭmbong Sodongri yujŏk. 

Ch'ŏnan: Kagyŏng kogohak yŏn'guso, 2018.

Kang, Kyŏngsuk (Kang, Gyeong-suk). Han'guk Tojasa. Sŏul: Yegyŏng, 2012.

Kiho munhwajae yŏn'guwŏn (Giho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Sŏul Chongmyo kwangjang yujŏk. 

Ansŏng: Kiho munhwajae yŏn'guwŏn, 2016.

Kim, Chiho (Kim, Ji-ho). “Chosŏn chŏngi Kongju Hakbongri yojang ŭi chagi saengsan yangsang 

yŏn'gu.”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21.

Kim, Chuha (Kim, Ju-ha). “14-16segi Koryŏ-Chosŏn sidae ŭi chugupal[I] yŏn'gu.”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23.

Kim, Ilda (Kim, Il-da). “15segi punch'ŏng sagi moranmun yŏn'gu.”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1.

Kim, Miso (Kim, Mi-so). “Chosŏn ch’ŏgi kwanyo Paekcha yŏn'gu.”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9.

Kim, Yŏnsu (Kim, Yeon-su). “15segi Hanyang tosŏng ŭi p'ungsok kwa munhwajido-yŏnghyŏn ŭi 

yongjaech'onghwa rŭl chungsim ŭro-.” Sŏul kwa yŏksa, no. 104 (2020): 37-84.

Ko, Yusŏp (Ko, Yu-seop). Koryŏ toja wa Ijo toja. Sŏul: Onip'ŏbŭ, 2019.

Kongju taehakkyo pangmulgwan (Kong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Koryŏng Kim ssi Songam 

kongp'a kiljŭng yumul torok. Kongju: Kongju taehakkyo pangmulgwan, 2004.

Kungnip Chŏnju pangmulgwan (Jeonju National Museum). Kochang Yongsanri Punch'ŏng sagi. 

Chŏnju: Kungnip Chŏnju pangmulgwan, 2014.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National Museum of Korea). Kyeryongsan tojagi. Sŏul: Kungnip 



62 조선 전기 철화분청자의 소비 양상과 지역성

chungang pangmulgwan, 2007.

　　　. Sam kwa chugŭm ŭi iyagi, Chosŏn myojimyŏng. Sŏul: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2011.

Kungnip Kongju pangmulgwan (Gongju National Museum). Obaek nyŏn man ŭi haehŭ - Sunch'ŏn Pak 

ssi kijŭng yumul t'ŭkpyŏljŏn. Kongju: Kungnip Kongju pangmulgwan, 2006.

　　　. Paekt'o e p'in ch'ŏrhwa ŭi hyangyŏn Keryongsan punch'ŏng sagi. Kongju: Kungnip Kongju 

pangmulgwan, 2008.

　　　. Kwangju Ch'unghyodong yoji (sajŏk che 141ho) palgul chosa 50chunyŏn kinyŏm tŭkpyŏlchŏn 

mudŭngsan punch'ŏng sagi. Kongju: Kungnip Kongju pangmulgwan, 2013.

　　　. Ch'ungch'ŏngnamdo ŭi Koryŏ rŭl mannada. Kongju: Kungnip Kongju pangmulgwan, 2018.

Kungnip Kwangju pangmulgwan (Gwangju National Museum). Chŏnnam chibang toyoji chosa pogo. 

Kwangju: Kungnip Kwangju pangmulgwan, 1986.

　　　. Chŏnnam chibang toyoji chosa pogo (III)-Kohŭng Undaeri. Kwangju: Kungnip Kwangju 

pangmulgwan, 1991.

　　　. Kohŭng Undaeri toyoji chŏngmilji p'yŏjosa pogosŏ. Kwangju: Kungnip Kwangju 

pangmulgwan, 2002a.

　　　. Kohŭng Undaeri punch'ŏng sagi toyojŏji. Kwangju: Kungnip Kwangju pangmulgwan, 2002b.

　　　. Mudŭngsan punch'ŏng sagi. Kwangju: Kungnip Kwangju pangmulgwan, 2013.

Kungnip munhwajae yŏn'gus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yŏngbokkung 

palgul chosa pogosŏ 3 Yongsŏngmunji, Sŏsumunjangch'ŏngji. Taejŏn: Kungnip munhwajae 

yŏn'guso, 2011a.

　　　. Kyŏngbokkung palgul chosa pogosŏ 4-Hyŏpsaengmunji, Yŏnggunjiksoji, Ch'ogwanch'ŏsŏji. 

Taejŏn: Kungnip munhwajae yŏn'guso, 2011b.

Kwŏn, Okhŭi (Kwon, Ok-hui). “Kohŭng Undae-ri punch'ŏng sagi ŭi yangsik chŏk t'ŭkching kwa 

pyŏnnyŏn.”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7.

Kyŏnggi-do sap'yŏnch'an wiwŏnhoe. Kyŏnggidosa che 4 kwŏn Chosŏn chŏn'gi. Suwŏn: Kyŏnggi-do 

sap'yŏnch'an wiwŏnhoe, 2023.

Minjok munhwayusan yŏn'guwŏn (Minjok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Pŏsŏng Toch'olli yojang. 

Mokp'o: Minjok munhwayusan yŏn'guwŏn, 2016.

　　　. Kohŭng Undaeri punch'ŏng sagi yŏji-2, 15ho p'algŭl chosa pogosŏ. Mokp'o: Minjok 

munhwayusan yŏn'guwŏn, 2017.

　　　. Kohŭng Undaeri punch'ŏng sagi yŏji-7, 14ho p'algŭl chosa pogosŏ. Mokp'o: Minjok 

munhwayusan yŏn'guwŏn, 2018.

　　　. Kohŭng Undaeri punch'ŏng sagi yŏji-26ho p'algŭl chosa pogosŏ. Mokp'o: Minjok 

munhwayusan yŏn'guwŏn, 2019.

　　　. Kohŭng Undaeri punch'ŏng sagi yŏji-18ho, 27ho p'algŭl chosa pogosŏ. Mokp'o: Minjok 

munhwayusan yŏn'guwŏn, 2020.

Namdo munhwajae yŏn'guwŏn (Namdo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Pŏsŏng Chŏnghŭngri, Toch'olli 



美術史學硏究 第328號                    63

punch'ŏng sagi yoji. Namdo: Namdo munhwajae yŏn'guwŏn, 2007.

O, Yŏngin (O, Yeong-in). “Chosŏn sidae punmyo nae maenap chagi e taehan ilgo.” Chungang kogo 

yŏn'gu, no. 12 (2013): 95-127.

Pak, Chŏngmin (Park, Jeong-min). “Chosŏn chŏngi Hanyang ch'ult'o Chungguk ch'ŏnghwa paekcha 

ŭi sobi sanghwang yŏn'gu.” Yaoe kogohak, no. 17 (2013): 31-59.

　　　. “Chosŏn chŏngi kwanyo ŭi sŏngnip kwa kŭ myŏngch'ing e taehan ilgoch'al.” Misulsa wa 

munhwa yusan 3 (2014a): 85-114.

　　　. “Hanyang tosŏng esŏ ch'ult'o toen Chosŏn chŏn'gi moksŏ paekcha ŭi t'ŭkch'ing kwa ŭimi.” 

Misulsahak yŏn'gu, no. 282 (2014b): 61-88.

　　　. “Hanyang tosŏng nae ‘Ch'ŏnㆍChiㆍHyŏnㆍHwang'myŏng paekcha wa Chosŏn chŏn’gi 

ch'ŏnghwa paekcha ch'ulto yangsang.” Misulsahak yŏn'gu, no. 319 (2023): 79-111.

Pak, Kyŏngja (Park, Gyeong-ja). “Kongnabyong punch'ŏng sagi ŭi t'ongil toen yangsik kwa chejak 

paegyŏng.” Misulsa nondan, no. 27 (2008): 95-121.

　　　. “P'unch’ŏng sagi ŭi pyŏnch'ŏn kwa chiyŏksŏng.” Asia toja munhwa yŏn'gu, no. 1 (2018): 7-24.

　　　. “Koryŏ mal–Chosŏn ch'o kongnap chagi saengsan ch'egye ŭi pyŏnhwa.” Han'guk chungse 

kogohak, no. 10 (2021): 141-165.

Sim, Sŭnggu (Shim, Seung-koo). “Kyŏnggi rŭl t'onghae pon Sŏul ŭi chŏngch'aesŏng.” Sŏurhak yŏn'gu, 

no. 58 (2015): 35-65.

Sŏul yŏksa pangmulgwan. Chongmyo kwangjang palgul chosa pogosŏ. Sŏul: Sŏul yŏksa 

pangmulgwan, 2015.

Taedong munhwajae yŏn'guwŏn (Daedong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oryŏng saburi 

yŏji-koryŏng 88 Ollimp'ik kosoktoro hwakchang kugan (che 14 konggu) nae yujŏk siㆍpalgŭl 

chosa pogosŏ (che II kuyŏk). Taegu: Taedong munhwajae yŏn'guwŏn, 2012.

Yun, Yongi (Yun, Yong-i). Han'guk tojasa yŏn'gu. Sŏul: Munye ch'ulp'ansa, 1993.

3. Database

Kukt'o chiri chŏngbowŏ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https://map.ngii.go.kr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museum.go.kr



64 조선 전기 철화분청자의 소비 양상과 지역성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조선 전기 철화분청자의 구체적인 소비 양상을 파악하여, 그 성격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철화분청자의 소비 양상을 파악한 결과, 철화분청자는 충청도를 

중심으로 생산 및 소비된 지역성을 지닌 자기이며, 궁궐ㆍ관청ㆍ사찰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되었으나 민간에

서 주로 소비되어 민수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철화분청자의 지역성은 철화분청자의 가장 도드

라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철화분청자의 지역성이 형성된 배경에는 관요 성립이라는 시대적 요인과 수도권

과 인접하여 교통 및 유통의 중심지로 기능한 조선 전기 충청도의 지역적 특징이 있다. 향후 동시기 제작된 문양

이 장식된 자기와의 비교 등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조선 전기 자기 생산 체계 속에서 철화분청자가 차지

하는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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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42

Consumption Pattern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Punch'ŏng Wa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in the Early Chosŏn Period

Kim, Sub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pecific patterns of consumption of punch'ŏng wa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in the early Chosŏn period and to examine its characteristics within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accumulated archaeological excavation data, this study finds that punch'ŏng 

wa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was produced and consumed primarily in the Ch'ungch'ŏng region, 

demonstrating a clear regional specificity. Although such wares were used across a range of settings—

including royal palaces, government offices, and Buddhist temples—they were predominantly consumed in 

private contexts, indicating their strong character as utilitarian ceramics. Among the defining features of 

punch'ŏng wa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its regionality stands out most prominently. The 

formation of this regional specificity can be attributed to both historical and geographical factors: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ial kiln system (kwanyo) during the early Chosŏn period, and the strategic position 

of Ch'ungch'ŏng Province as a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hub due to its proximity to the capital. These 

conditions facilitated both production and circulation within the region. Further comparative research, 

particularly with contemporaneous decorated ceramic wares, is expected to clarify more precisely the 

position of punch'ŏng ware painted with underglaze iron-brown within the ceramic production system of 

early Chosŏn Korea.

* Researcher, Hanu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